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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문제 및 목적

 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정보화 정책을 국책으로 채

택하여 추진해왔으며 이러한 정보화 추진은 사회활동이 

적고 정보접근권이 상대적으로 약한 장애인에게 다양한 

영향을 미쳤다. 그중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으로 손꼽히는 

것이 정보격차로 의한 사회불평등 심화이다[1]. 

 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논의되었으

나, 질적 정보격차에 대한 관심은 저조한 실정이다[2].

  장애인의 질적 정보격차에 관한 연구로는 이선희

(2013)의 연구가 있다. 그 연구에서는 지체부자유, 뇌병

변장애, 시각장애, 청각/언어장애를 대상으로 질적 정보

격차의 영향요인를 탐색적으로 분석했다[3]. 하지만 어느 

요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등 요인의 영향력에 

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.

  따라서,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질적 정보격차의 영향

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요인의 영향력에 관해 검토하는 

것을 목적으로 한다.  

 

2. 방법

  본 연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‘정보격차 지수 

및 실태조사(2014)’ 데이터를 제공받았다.

  대상자는 보건지부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만7~69세의 

장애인 2700명이며, 할당추출법(연령, 성별, 지역, 장애유

형 특성)에 의해 추출했다.

  장애인 질적 정보격차의 영향요인을 검토하기 위해, 

질적 정보격차를 구성하는 정보이용능력(컴퓨터/인터넷

의 이용능력), 정보역량(컴퓨터와 인터넷 일상생활에서의 

활용영역, 용도별 활용도)를 목적변수로 설정했다. 또한, 

선행연구를 참고로 인구학적요인(연령, 성별), 사회경제

적요인(최종학력, 소득), 장애관련요인(장애유형, 장애등

급, 특수교육력), 정보화교육요인(정보화교육력)을 설명

변수로 설정했다. 각 변수의 영향력을 분석하기위해, 장

애유형별로 목적변수와 설명변수 간 카테고리컬 회귀분

석을 실시했다.

3. 결과 및 고찰

1) 정보이용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

  장애유형별 정보이용능력의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

변수 간 카테고리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, 지체부

자유는 R2 이 .353(F=69.772, p<0.01)로 유의했다. 연령

(F=375.526, p<0.01), 성별(F=19.974, p<0.01), 최종학력

(F=110.686, p<0.01), 소득(F =91.455, p<0.01), 정보화

교육력(F=339.490, p<0.01)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. 

각 변수의 표준화계수β는 연령이 .370, 최종학력이 .161, 

정보화교육력이 .14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, 지체부자유

의 정보이용능력에는 연령, 최종학력, 정보화교육력이 다

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

로 나타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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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뇌병변장애는 R2이.350(F=8.211, p<0.01)로 유의했다. 

연령(F=71.507, p<0.01), 최종학력(F=13.588, p<0.01), 

장애등급(F=16.676, p<0.01), 정보화교육력(F =50.333, 

p<0.01)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. 각 변수의 표준화계

수β는 연령이 .446, 정보화교육력이 .204으로 높게 나타

나, 뇌병변장애의 정보이용능력에는 연령과 정보화교육

력이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게 영향을 미치

는 것으로 나타났다.

  시각장애는 R2이 .333(F=9.295, p<0.01)로 유의했다. 

연령(F=29.108, p<0.01), 성별(F=0.038, p<0.05), 최종학

력(F=13.287, p<0.01), 소득(F=3.181, p<0.05), 장애등급

(F=12.682, p<0.05), 정보화교육력(F=4.481, p<0.05)이 

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. 각 변수의 표준화계수β는 연령

이 .322, 최종학력이 .238, 장애등급이 .158의 순으로 높

게 나타나, 시각장애의 정보이용능력에는 연령, 최종학

력, 장애등급이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게 영

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  청각장애는 R2이.390(F=32.617, p<0.01)로 유의했다. 

연령(F=32.617, p<0.01), 소득(F =10.693, p<0.01), 정보

화교육(F=8.672, p<0.01)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. 각 

변수의 표준화계수β는 연령이 .446, 소득이 .222, 정보화

교육력이 .13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, 청각장애의 정보이

용능력에는 연령, 최종학력, 정보화교육력이 다른 요인에 

비해 상대적으로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

다. 

  언어장애는 R2이.884(F=3.036)로 유의하지 않았다.

  각 변수의 수량화 값의 결과, 연령이 낮을수록, 여성보

다 남성이, 최종학력 및 소득이 높을수록, 장애등급이 가

벼울수록, 정보화교육력이 높은 수록 정보이용능력도 높

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.

2) 정보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

  장애유형별 정보역량의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변

수 간 카테고리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, 지체부자유

는 R2이 .314(F=58.458, p<0.01)로 유의했다. 연령

(F=375.526,p<0.01), 성별(F=19.974, p<0.05), 최종학력

(F=110.686, p<0.01), 소득(F=91.455, p<0.01), 정보화교

육력(F=339.490, p<0.01)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. 변

수의 표준화계수β는 연령이 .372, 정보화교육력이 .131

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지체부자유의 정보역량에는 

연령과 정보화교육력이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

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  뇌병변장애는 R2 이 .310(F=6.867, p<0.01)로 유의하

게 나타났다. 연령(F=71.507, p<0.01), 장애등급

(F=16.676, p<0.01), 정보화교육력(F=50.333, p<0.01)이 

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. 각 변수의 표준화계수β는 연령

이 .408, 정보화교육력이 .192로 가장 높게 나타나, 뇌병

변장애의 정보역량에는 연령과 정보화교육력이 다른 요

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

타났다. 

  시각장애는 R2이 .253(F=8.322, p<0.01)로 유의하게 

나타났다. 연령(F=24.276, p<0.01), 최종학력(F=8.169, 

p<0.01), 소득(F=3.517, p<0.05), 장애등급(F=10.106, 

p<0.01), 정보화교육력(F=5.589, p<0.05)이 유의한 변수

로 나타났다. 각 변수의 표준화계수β는 연령이 .280, 최

종학력과 장애등급이 .162로 높게 나타나, 시각장애의 정

보역량에는 연령과 최종학력, 장애등급이 다른 요인에 

비해 상대적으로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

다. 

  청각장애는 R2이 .314(F=7.452, p<0.01)로 유의하게 

나타났다. 연령(F=37.475, p<0.01), 소득(F=3.642, 

p<0.05), 정보화교육력(F=5.356, p<0.05)이 유의한 변수

로 나타났다. 각 변수의 표준화계수β는 연령이 .432, 소

득이 .139, 정보화교육력이 .125로 높게 나타나 청각장애

의 정보역량에는 연령, 소득, 정보화교육력이 다른 요인

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

났다. 

  언어장애는 R2이779(F=1.143)로 유의하지 않았다.

  각 변수의 수량화 값의 결과, 연령이 낮을수록, 여성보

다 남성이, 최종학력 및 소득이 높을수록, 장애등급이 가

벼울수록 정보화교육력이 높을수록 정보역량도 높아지는 

것으로 나타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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